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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이맘  문성실  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인절미토스트 

인절미토스는 식빵과 인절미, 그리고 연유 정도만 있으면 

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에요. 한국사람이라면 남

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이에요. 간식

으로도 아주 좋아요.

쭉쭉 늘어지는 인절미가 식빵과 이렇듯 궁합이 잘 맞다

니…… 쫄깃한 떡이 식빵 속에 쏘옥~. 달콤한 연유와 고소

한 콩가루, 아몬드까지 환상적인 조합입니다.

인절미토스트는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.

간혹 냉동실에 천덕꾸러기처럼 자리잡고 있는 인절미가 있

다면 해동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새로운 요리로 거듭날 

거에요.

1~2인분 기준
(적당히 계량해도 맛있어요)

Recipe
※ 연유가 없다면 꿀이나 아가베시럽을 대신 넣어도 좋은데, 확실히 연유를 넣어야 더 맛이 좋아요.

※ 콩가루가 부족하다면 미숫가루를 섞어서 뿌려도 좋아요.

1. 식빵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

은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.

5. 인절미가 촉촉할 때 얼른 식

빵 나머지 한장을 포개서 먹기 좋게 

4등분한다. 

2. 구운 식빵 한쪽에 버터를 펴

서 바른다. 

6. 다시 연유를 지그재그로 뿌

려준다. 

3. 버터가 녹으면 식빵 위에 말

랑말랑한 인절미를 고루 올린다.

7. 토스트 위에 남은 인절미콩

가루를 체에 넣고 고루 뿌려 준다.

4. 전자레인지용그릇으로 옮겨 

연유를 지그재그 뿌리고, 전자레인

지에 넣고 1분 정도 돌린다. 

8. 그 위에 아몬드슬라이스

를 골고루 뿌려 주고 그릇에 담아

주면 끝.

◆ 주재료: 식빵(2장), 인절미(적당량), 버터(0.5), 연유(적당량), 콩가루나 미숫가루(2), 아몬드(5알)


